
선박용 방오도료 사용 못한다!
IMO, 2005년 발효 … 해양 환경오염물질 규제강화 잇따라

최근들어지구환경보전문제가 세계적인중대현안으로등장하고 있는 가운데해상에서발생하는제반오염물

질에대한환경보호조치의하나로선박에대한각종환경규제가대폭강화되고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

의채택및발효를강력히추진하고있다.

새로 채택·발효가 예상되는 선박관련 국제환경협약으로는 <선박의 오수오염방지협약>,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협약>, <선박의유해방오도료사용규제협약>, <선박의밸러스트수관리협약> 등이있다.

먼저, 1973년 11월2일 채택된 바 있는 선박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배출을 규제하는 오수방지협약이

2003년 9월27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200톤 이상의 선박이나 10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국제협약에따라정화·처리돼야한다.

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선박으로부터발생하는지구온난화가스와오존파괴

물질, 대기오염물질의배출을규제하는선박의대기오염방지협약도 1997년 9월26일채택된이후 2004년발효가예

상되고있다.

부착생물이 선박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오도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

을미치는유해방오도료에대해서는 2003년 1월1일부터선체사용을금지시켰다.

또 2008년 1월1일부터 선체에 붙어 있는 모든 유해방오도료를 완전히 제거토록 하는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

용규제협약>이 2001년 10월5일채택돼 2005년부터국제적으로발효될전망인데일부선진국에서는이미자국국

내법에의해유해방오도료에대한규제를시작하려하고있다.

한편, 선박의안전성확보를위해선박탱크내에싣고배출하는 해수(Sea Water)인밸러스트수(Ballast Water)

를 통한 수중미생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타지역의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인 관리

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이미관련협약의제정이추진중에있으며, 늦어도 2004년초에는국제협약으로채택될것으로보인다.

주요내용으로는 침전물을 포함한 선박의 밸러스트수의 교환기준, 배출해역, 배출기준 및 처리기준 등을 설정했

으며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지역에서의 수중 유기생물체의 생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에 대한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협약 이행에 따른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신규기술 및 장비개발 등 해양 환경보호기술 및

정책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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